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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5. 14.(목)

식약처, APEC 포럼서 디지털 식품안전 
혁신 성과 공유

- 스마트 HACCP, Safe-i24, 푸드QR 등 디지털 기반 식품안전 혁신 사례 공유

- APEC 식품안전협력포럼(FSCF) 부의장국으로 글로벌 협력 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6 식품안전협력포럼(FSCF*)’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반 식품안전 혁신 정책과 국제협력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 Food Safety Cooperation Forum: 2007년 설립된 식품안전 규제 조화와 안전한 

식품 교역 촉진을 위한 APEC 산하 협의체

 이번 포럼에는 APEC 21개 회원국과 국제기구 등이 참석해 식품안전 정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포럼 의장을, 맡은데 이어 올해는 

베트남과 함께 부의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5월 12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포럼 활동성과, 국제기구와의 협력 현황, 

신규 프로젝트, 회원국별 식품안전 정책 등이 논의되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포럼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첨단 식품안전관리 혁신 사례

워크숍 결과를 공유하며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스마트 HACCP 시스템 

▲식품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등 주요 디지털 기반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식품 위해정보 수집․분석 체계와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 관리 현황 

등 회원국 간 공동 대응한 사례도 함께 공유했다. 

 5월 13일 열린 식품안전 규제 워크숍에서는 스마트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혁신과 안전한 식품의 무역 촉진을 위한 국경 감시 협력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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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는 ▲수입안전 전자심사(SAFE-i24) ▲QR코드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푸드QR’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해썹’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소개했다.

 아울러 ‘안전한 수입식품과 수출기업 등록 제도’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 

참여해 회원국들과 정책 추진 경험과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해외 식품기업 정부 일괄 등록 제도’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포럼은 디지털 기반 식품안전 혁신 성과를 국제

사회와 공유하고, 2026 APEC의 가치인 ‘개방’, ‘혁신’, ‘협력’을 식품안전 

분야에서 확대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과 지속적 

국제협력 및 규제조화를 통해 우리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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